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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⦁지도자의 책무와 추가 감점

( 2022. 2. 25. )

남자 심판위원회

□ 목적

- 국제체조연맹 채점규칙과 체조경기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체조환경을 

국제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선수, 지도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중시하는데 있다.

 □ 선수 행동 등과 관련된 감점들(0.3감점)

- 체조선수는 유니폼에 시도나 팀의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등 뒤에 조직위에서 배포된 

백넘버를 착용해야 한다.

- 체조는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사고로 

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. 예시; 반지, 목걸이, 귀걸이 등의 착용을 금하고 

두발은 단정하게 한다. 문신이 있을 경우 최대한 가리고 연기해야한다. 

- 연기 중 낙하할 경우 선수의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간을 측정한다. 단, 의도적으

로 누워 있거나 지연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한다.

- 체조선수는 심판을 존중해야하고 질서유지는 물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. 

- 평행봉 등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다. 단체전은 허용된(대회 참가 등록선수와 코치) 

체조선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. 결승전의 경우, 최대 3명(경기에 참가하는 선수, 코치, 

허가를 받은 사람)이 준비할 수 있다.

- 이외에 모든 감점들은 FIG 남자 채점규칙과 기술규정에 따른다.

□ 지도자 책무와 행등 등과 관련된 감점들

- 지도자는 선수의 스타트 리스트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하고 채점규칙과 기술규정을 

충분히 숙지해야 한다.

- 지도자는 선수 연기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, 이의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하고 

제출할 의무를 가진다.

- 지도자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 

- 단체전의 경우 허용된 코치 2명만이 경기장에 참가할 수 있다(팀 감점). 결승전의 경

우 1명의 선수가 출전하면 1명의 코치, 2명의 선수가 출전하면 2명의 코치가 경기장에 

들어갈 수 있다(개인 감점).  

- 지도자가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“남자 채점규칙 3.3항 코

치의 행동” 감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.



추가 감점 표
양팔 들고 착지 시 손 끝, 팔이 완전히 펴진 
상태, 턱을 바로 세우는 등의 미적 자세를 제
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

매회 0.1감점 (그림 1)

착지 시 팔이 굽혀지거나 힘이 들어가지 
않을 때 매회 0.1감점 (그림 2)

연기 시작 전 D1 심판에게 신호를 보낼 때 손 
끝,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, 턱을 바로 세우는 
등의 미적 자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 

0.1감점 (D심판, 그림 3)

연기 시작 전, 종료 후 D1심판에게 신호를 
보내지 않았을 때 0.3감점 (D심판)

각 종목별 비틀기 동작 시 다리 겹쳐졌을 때 매회 0.2감점 (그림 4)

연기 시 발끝 펴지 못했을 때 0.1-0.2감점 (그림 5)

물구나무서기 자세에 대한 매회 각도에 따라 
감점을 달리 적용한다. 매회 감점(그림 6)



그림 1. 양팔 들고 미적표현 착지자세

그림 2. 착지 후 미적표현 착지자세

(프로텍터를 착용하지 않는 종목일 경우 손끝까지 펴야함)



그림 3 . 연기시작 전 미적표현 자세

그림 4. 비틀기 시 다리 겹쳐짐 0.2감점



그림 5. 연기기 시 발끝 굽혀짐 0.2감점

그림 6. 수직선상의 완벽한 물구나무서기 자세
(각도 이탈 감점 : 16-30도 0.1, 31-45도 0.3, 45이상 0.5 난도 불인정)


